
1. 서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향상된 기술과 아이

디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아이

디어나 기술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허 등록 건수

또한 급등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2년

부터 2022년 동안 지재권 출원 특허 수는 총

160,118,300건에 달하며, 동기간 내 특허는 연평균

4.2%의 성장률[1]을 보였다. 특허 등록 비율이 높아

지는 것과 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특허 등

록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동시에 특허

문서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분류하는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문서 분류 과정에는 사람

이 직접 참여하여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바꾼다

면 효율적으로 특허문서 분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허문서의 분류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는 성능이 좋은 분류기가 필요하다. 또한, 분류기

학습에 사용할 충분한 데이터도 필요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특허문서의 IPC 분류를 위한 효율적인 데

이터 전처리 과정을 다루었다.

2. 특허문서와 IPC 구조

특허로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찾고 파악하기 위한 IPC가 필요하고, 결국 IPC의 정

확하고 신속한 분류가 필수로 필요하다.

특허문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서지정보, 발명

의 명칭, 도면의 설명,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의 범

위, 도면, 요약서로 구성된다. 특허문서를 분류하는

내용의 IPC는 서지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특허문서의 구조.

특허문서를 분류하는 코드인 IPC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로, 국제특허분류를 의

미한다. 이는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 및 권리정보

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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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는 그 등록 건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특허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이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류기를 생성할 필요를 느꼈고, 본 논문에서는 특허문서를 분류기에
적용할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중 데이터 변환과 통합 과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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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총 5단계의 계층 구

조로, 상위부터 8개의 섹션(Section), 128개의 클래스

(Class), 약 650개의 서브클래스(Subclass), 약 6,800

개의 메인그룹(Maingroup), 약 65,000개 이상의 서

브그룹(Subgroup)[2]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IPC의 구조.

3. 사용한 데이터와 전처리 과정

이번 전처리에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심사진행상태, 출원번호, 발명의명칭, IPC분류 등이

포함된 엑셀 파일과, 특허문서의 데이터가 포함된

xml 데이터이다.

우선 ‘특허문서 필드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한

IPC 다중 레이블 분류’[2]를 참고하여, 제목, 요약,

청구항, 기술분야, 배경기술, 독립청구항이 포함된

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과정으로 나

누어진다. 엑셀 데이터 전처리가 첫 번째, xml 데이

터 전처리가 두 번째, 전처리 한 엑셀 데이터와 xml

데이터를 합치는 것이 마지막이다.

엑셀 데이터는 R 환경에서 ‘발명의명칭’, ‘IPC분

류’, ‘요약’, ‘청구항’만 추출 후 전처리를 진행했다..

‘발명의명칭’은 한글로 된 명칭만 남겨두었고, ‘IPC분

류’는 날짜를 삭제하고 구분자를 ‘,’(쉼표)로 바꾸었

다. ‘요약’에서는 괄호와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청구항’에서는 독립청구항 내용만 남겨두었다. xml

데이터는 python 환경에서 ‘발명의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추출 후 전처리를 진행했다. ‘발명의명칭’

은 한글로 된 명칭만 남겨두었고, ‘기술분야’와 ‘배경

기술’은 추가 설명이나 특수기호는 전부 삭제한 후,

엑셀 파일로 저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전처리 한

엑셀 파일과 xml 파일을 python 환경에서 ‘발명의명

칭’을 기준으로 합쳐,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드는 과

정으로 진행했다.

4. 전처리 결과

엑셀 데이터의 전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처

리 되어 총 12개의 파일로 엑셀로 추출했다.

(그림 3) 전처리 한 엑셀 파일의 일부.

이어, xml 데이터의 전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처리 후 총 14개의 엑셀 파일로 추출하였다.

(그림 4) 전처리 한 xml 파일의 일부.

마지막으로, 앞서 전처리 한 엑셀 데이터와 xml

데이터를 합친 결과이다. 총 12개의 파일의 엑셀 데

이터로 추출하였다.

(그림 5) 엑셀과 xml 파일을 합친 파일의 일부.

5.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바탕으로 특허문서 분류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분류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해당 전처리를 활용하여 특허문서의 IPC

를 분류하는 여러 방식의 분류기 생성이 첫 번째,

생성한 여러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분류기를 판별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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